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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구제역 백신 접종에서 

청정화까지*

허   덕

1. 머리말

　브라질은 세계 주요 식육수출국이지만, 오랫동안 구제역에 시달려 왔다. 브라질

은 끊임없는 구제역 바이러스 박멸 대책을 실시한 결과, 많은 지역이 백신접종 청

정지역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산타카타리나주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청정지역

으로 인정받았다. 2011년에는 미국에 신선 돼지고기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브라질은 이러한 추세를 이어 백신비접종 청정지역을 확대하여 수출에 유리

한 상황을 구축할 계획이지만, 관계자들은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브라질은 국경이 길기 때문에 이웃 나라인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으로부터 바이

러스가 넘어올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이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변국과 협력하여 지역단위 청정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구제역은 소나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발열, 입이나 발굽에 수포가 형성되어 가

축의 건강을 해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따라서 구제역은 식육산업에서는 경제

활동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세계의 국가 또는 지역은 국제수역

사무국(국제가축전염병사무국, OIE)으로부터 구제역 발생이나 백신접종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된 청정성 카테고리의 인정을 받아 무역에 활용하고 있다. 즉, OIE로부터 

* 본 내용은 일본 농축산진흥기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연

구위원이 작성하였다. (huhduk@krei.re.kr, 02-329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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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많은 지역이 백신접

종 청정지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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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성 인정을 받아, 식육의 수출입에 따른 오염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청정국가 또

는 지역으로 구제역이 침입하지 않도록 생체나 신선 식육의 수입금지, 가열 등 위

생조건을 추가한 수입허가나 구제역 발생 시 수입 정지 등 엄격한 무역조건을 부

과하여 청정국가나 지역이 노력하여 달성한 구제역 청정화 성과를 유지하면서, 가

축이나 축산물의 무역을 실시할 수 있는 구조이다.

　브라질은 지금까지 수십년에 걸쳐 구제역 청정화를 위해 수많은 대책을 실시하

여, 최근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브라질의 구제역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청정화의 대응 현황

축산 개황

　브라질은 국토 면적 854.8만 ㎢, 인구 1억 9,148만 명(세계은행)을 가진 대국이다. 

브라질의 가축 사육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소는 중서부에 주로 분포

하며, 약 1억 7,319만 마리(브라질 농무성, MAPA), 돼지는 남부에서 주로 사육하며 

약 3,379만 마리(브라질 지리통계원, IBGE)이다. 그 외에 양은 약 1,670만 마리, 산

양은 약 94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브라질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산업 모두 발전하였으며, 2008년까지 수출액은 매년 

증가추세였다. 반면 국제금융 위기의 영향에 의한 시장 침체로 2009년은 수출액이 

쇠고기, 돼지고기 모두 전년대비 20% 이상 대폭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세계 식육

수급을 담당하는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다. 구제역은 2005년과 2006

년 매트그로소드술주와 파라나주에서 확인된 이후 발생 보고는 없다.

그림 6 브라질의 구제역 발생 추이 

자료：브라질 농무성(MAPA) 

브라질에서 구제역 발

생은 2005년과 2006년 

매트그로소드술주와 

파라나주에서 확인된 

이후 발생 보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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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백신접종 청정지역 백신비접종 
청정지역

1998년 산타카타리나주, 리오그란데드술주

2000년 (추가) 파라나주, 상파울로주, 고이아스주, 매트그로소주, 미나스제라이스주
(취소) 산타카타리나주, 리오그란데드술주

2001년 (추가) 바이아주, 에스피레토산토주, 매트그로소드술주, 리오데자네이로주, 
셀젝페주,토칸첸스주

2002년 (추가) 산타카타리나주, 리오그란데드술주
2003년 (추가)론도니아주

2005년

(추가) 아쿠레주, 아마조나스주(2도시만)
(취소) 파라나주, 상파울로주, 고이아스주, 매트그로소주, 미나스제라이스
주, 바이아주, 에스피레토산토주, 매트그로소드술주, 리오데자네이로주, 셀
젝페주, 토칸첸스주

2007년
(추가) 파라주(남반부)
(취소) 파라나주, 상파울로주, 고이아스주, 매트그로소주, 미나스제라이스주, 바이아
주, 에스피레토산토주, 매트그로소드술주, 리오데자네이로주, 셀젝페주,토칸첸스주 

산타카타리
나주

2008년

5월: (추가) 파라나주, 상파울로주, 고이아스주, 매트그로소주, 미나스제라
이스주, 바이아주, 에스피레토산토주, 매트그로소드술주, 리오데자네이로주, 
셀젝페주,토칸첸스주 
7월 (추가) 매트그로소드술주

2010년
현재

아쿠레주, 아마조나스주(2도시만), 론도니아주, 파라주(남반부), 토칸첸스
주, 바이아주, 셀젝페주, 매트그로소주, 매트그로소드술주, 고이아스주, 연방
지역, 미나스제라이스주, 에스피레토주산토주, 상파울로주, 리오데자네이로
주, 파라나주, 리오그란데드술주

산타카타리
나주

구제역 청정성 카테고리 추이

　브라질은 1965년 리오그란데드술주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이후, 백신접종을 

주축으로 하여 구제역 청정화에 대응해 왔다. 남미남부공동시장 상설 수의위원회

(MERCOSEUR CVP), OIE, 판아메리칸 구제역센터(PANAFTOSA)와 협력하여, 1992년 

‘국가구제역 예방‧박멸 프로그램’이 브라질 농무성(MAPA)에 의해 제정되어, 전국 

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발생 건수는 1994년의 2,000

여건을 정점으로 급속하게 감소하여, 백신 접종 시작으로부터 6년 후인 1998년에

는 확인된 사례가 없었다. 같은 해 산타카타리나주 및 리오그란데드술주가 브라질

에서는 처음으로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OIE로부터 인정받았다.

　그 후의 청정지역 인정 상황을 보면, 2000년과 2001년에 리오그란데드술주에서 

다시 발생하여 산타카나리나주와 함께 OIE의 청정국 인정이 자동적으로 취소되었

지만, 2003년에는 중‧남부 대부분의 주가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았다. 2005

년과 2006년에는 매트그로소드술주와 파라나주에서 새로운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

어 중부 지역의 청정국 인정이 취소되었지만 2008년에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다

시 인정되었다. 그 사이, 남부에서는 발생이 확인되지 않아, 2007년에 산타카타리

나주가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백신비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되었다.

표 1  연도별 청정성 카테고리 지역의 변화 

자료：브라질 농무성(MAPA) 

브라질은 1965년 리

오그란데드술주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이후, 백신접종을 주

축으로 하여 구제역 

청정화에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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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역별 청정성 카테고리의 변천 

자료：브라질 농무성(MAPA) 

대책 개요

1) 역할 분담

　광대한 브라질의 전 국토에서 국가 구제역 예방‧박멸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서는 연방 정부(농무성), 주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상호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생산자나 수의사가 감염이 의심되

는 가축을 발견했을 때에도 철저한 대응이 가능하다.

브라질에 구제역 예방‧
박멸 프로그램을 추진

하기 위해 연방정부, 

주 정부와 민간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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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역별 청정성 카테고리, 2010년

  주：숫자는 최종 발생년도

자료：브라질 농무성(MAPA)

　

2) 검사 체제

　구제역 긴급 시 검사를 받아들이는 체제도 국가 수준에서 정비되어 있다. 바이러

스 검사시설은 브라질 농무성 동물위생검사소(LANAGRO)의 3개 시설(미나스제라

이스주 페드로 레오폴도시(본부), 2개 지소(파라주 베렌시, 페르난브코주 레시페시)) 

및 PANAFTOSA(리오데자네이로주 두케데카시아스시), 혈청검사는 LANAGRO의 1

개 시설(리오그란데드술주 포르트아레그레시) 및 주립검사센터 3개 시설(매트그로

소주, 상파울로주, 미나스제라이스주)에 배치되어, 24시간 체제로 전국으로부터 들

어오는 검사에 대응하고 있다.

그림 9  국가 구제역 예방·박멸 프로그램(국가, 지방, 민간의 역할 분담) 

자료：브라질 농무성(MAPA) 

바이러스 검사시설은 

브라질 농무성 동물위

생검사소의 3개 시설, 

2개 지소가 있으며, 혈

청검사는 LANAGRO

의 1개 시설, 주립검

사센터 3개 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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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이상 발견 시 긴급 연락체제 

자료：브라질 농무성(MAPA) 

그림 11　 구제역 검사 시설의 배치 

  주: MG=미나스제라이스주, PA=파라주, PE=페르난브코주, RS=리오그란데드술주, RJ=리오데자네이로주, 

MT=매트그로소주, SP=상파울로주 

자료：브라질 농무성(M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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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신 접종

　전국으로 확대된 구제역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국가 구제역 예방‧박멸 프로그램

에서는 연 2회 캠페인 기간을 마련하여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은 소, 

물소에 비활성화 처리된 구제역 바이러스(O1Campos형, A24Cruzeiro형, C3Indaial형)

에 대한 혼합 백신을 가을(4～5월)과 봄(10～11월)에 접종하였다. 단, 매트그로소드

술주의 볼리비아와의 국경주변에는 1세 미만의 어린 가축에 대해서는 연 3회, 매

트그로소주에 걸쳐 펼쳐지는 다습한 초원지대인 파라과이 강 유역 및 파라주의 아

마존 강 유역에서는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캠페인은 지금까지 순조롭게 실시되어 왔지만, 실제 다습한 초원지대에서는 백

신접종이 쉽지 않다. 브라질 농무성(MAPA) 담당관에 의하면, 2008년 밀림지대인 

아마조나스주의 약 146만 두의 소, 물소에 대해 백신을 접종할 때는 3개월 걸쳐 수

의사는 약 200명, 고속 보트는 약 45척 등이 필요하였으며, 연방정부로부터 약 130

만 레알(약 8억 5천 만원, 1레알≒660원)의 지원 아래 시행되었다고 한다.

그림 12　 지역별 백신 접종 

자료：브라질 농무성(MAPA) 

최종 발생 시 조치

　브라질에서의 구제역 최종 발생은 2005년과 2006년에 매트그로소드술주와 파라

나주의 41개 농장(사육 소 2만 2,570마리 외)이었다. 백신접종을 연 2회 실시하고 

국가 구제역 예방‧박
멸 프로그램은 연 2

회 캠페인 기간을 마

련하여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8

있는 이 지역에서, 왜 이러한 대규모 발생이 일어났는지, 발생으로부터 청정화가 

확인될 때까지의 25개월 동안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매트그로소드술주에서의 발생

　2005년 9월 30일 파라과이 국경으로부터 35km 지점에 있는 매트그로소드술주 

엘도라도 시 육용우 비육농장의 수의사가 4～12개월령 송아지에서 발열, 혀, 잇몸, 

발굽의 상처와 이상을 확인하여, 즉시 주 수의관에게 보고하였다. 주 수의관은 해

당 소를 격리시킴과 동시에 4마리의 수포 재료와 혈청을 채취하여 LANAGRO에 보

냈다. 주 정부는 해당 농장에서 반경 10km에 있는 농장에 들어가, 이상 소의 유무

를 확인하고, 과거 60일간 해당 농장으로부터 이동한 소에 대한 추적을 시작하였

다. 10월 8일에는 LANAGRO에서 O1형 구제역 바이러스로 확인되어, MAPA는 OIE, 

PANAFTOSA, 주변국 및 무역 관계국에 구제역 발생을 통보하고, 현장에서는 농장 

격리, 반경 25km의 이동 제한 조치 등을 취하였다. 확인된 바이러스는 1998～2003

년 남미지역에서 유행하던 것과 유전자 레벨로 90～94%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됨

으로써, 브라질에서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월 12일에는 처음 발생한 농장의 소 592

마리, 돼지 8마리를 모두 도태·매몰하였다. 처음 발생한 농장에서 과거 60일간 출

하한 소 1만 4,649마리의 대부분은 이미 도축 처리되었고, 나머지 3,149마리는 매

트그로소드술주 내에서 확인 후, 15일간 이동‧금지되었다. 12월 12일에는 파라과

이와 국경에 가까운 하포라 시 및 문도노보 시에 이르는 합계 32개 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 정부와 경찰이 현지 관계자 등과의 간이조사에서, 

하포라 시에서는 엘도라도 시의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농장이 확인되기 전부터 구

제역에 감염된 소가 존재했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엘도라도 시와 하포라 시의 

농장에는 동일한 도축장 운반차량이 순회하였으며, 9월 9일(이상이 확인되기  21일

전)에 하포라 시의 농장을 거쳐 처음 발생한 농장의 가축을 회수하기 위해서 들렀

던 사실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상황 증거에 따라 주 정부에서는 이번 발생은 하포

라 시 농장으로부터 감염이 확대되었다고 결론을 지었다. 2006년 1월 10일까지 구

제역 발생 농장의 가축(32개 농장 소 1만 5,056마리 외)을 도태·매몰하였고, 1월 24

일까지 역학 관련 가축(소 1만 7,275마리 외)의 도태·매몰이 종료되었다. 1월 17일

에 이동제한 지역을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이 있는 3개 시(엘도라도 시, 하포라 시, 

문도노보 시)로 축소하여, 계속 방역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4월 12일에 

하포라 시에서 34번째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관련 조치가 즉시 실시

되어 21일에 모든 방역 조치가 완료되었다.

매트그로소드술주와 

파라나주의 발생과 

청정화를 위해 어떠

한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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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번호 확인월일 장소

사육두수

소 돼지 양, 산양

1 2005.10.08 엘도라도 592 8

2 10.17 엘도라도 562 190

3 하포라 112

4 하포라 132

5 하포라 790

6 10.22 하포라 230

7 하포라 34

8 하포라 142

9 하포라 18

10 엘도라도 24 41

11 11.01 하포라 21

12 하포라 30

13 하포라 42 21

14 하포라 23

15 11.07 하포라 8

16 문도노보 816 17 117

17 문도노보 591 8 24

18 하포라 1059

19 하포라 38

20 엘도라도 46

21 하포라 34

22 11.14 하포라 5570 20

23 11.18 하포라 224 30

24 11.24 하포라 850

25 11.25 하포라 1072

26 12.01 문도노보 27

27 12.05 엘도라도 1093

28 12.07 하포라 513 98

29 엘도라도 15

30 12.10 문도노보 9

31 하포라 30

32 문도노보 390 62

33 12.12 문도노보 433 16 7

34 2006.04.12 하포라 141

계 15,789 141 518

표 4 　매트그로소드술주의 최종 발생(2005～2006년)

자료: 브라질 농무성(M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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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005-06년 매트그로소드술주의 최종 발생 위치

자료: 브라질 농무성(MAPA) 

　4월 18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12개월령 송아지 1,380마리를 관찰 소로 지

역에 도입하여 LANARGO에서 3ABC-ELISA법, 전기영동면역법(EITB법)에 의해 도입

일, 도입 후 15일째 및 30일째 합계 3회에 걸쳐 혈청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동제한 

지역 내의 826개 농장의 소 1만 5,444마리에 대해서도 3월부터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악되지 못하였지만, 바이러스의 유행을 완전

하게 부정할 수 없는 결과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0개월 후인 2007년 1월 MAPA는 

118개 농장의 소 4만 3,565마리를 예방적으로 도태·매몰하였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MAPA는 발생 농장 및 역학 관련 가축을 합한 3만 4,330

마리(소 3만 3,064마리, 돼지 637마리, 양‧산양 629마리)에 대해서 851만 7,480달러

(약 979억 5,100만원, 1달러≒1,150원엔), 예방적으로 도태한 소 4만 3,565마리에 대

해서 796만 6,050달러(약 91억 6,096만원)를 보상해 주었다.

　11월 6일 MAPA는 관찰 소에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최종 발생으로부터 1년

반 이상 경과해도 연속적인 발생이 없고, 혈청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

여 청정화 확인을 공표하였다.



11

연월일 경위

2005년 9월 30일
엘도라도시 농장 수의사가 이상 소를 확인하여 주 수의관에게 보고
주 수의관이 검사용 샘플 채취
반경 10km내 농장 입회 검사 개시

10월 8일

LANAGRO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O1형 감염을 확인
※ 98-03년 유행 바이러스와 유전자 레벨로 90-94% 동일성
OIE, PANAFTOSA, 무역관계국 등에 통보
농장격리, 이동제한을 조치(반경 25km)

12일 발생농장(처음 발생) 사육 소 592두 외 도태/매몰 완료
12월 12일 계 33개 농장에서 발생 확인

2006년 1월 10일 발생농장(2-33사례)의 사육 소 1만 5,056두 외 도태/매몰 완료
17일 이동제한 지역을 3시(엘도라도시, 하포라시, 문도노보시)로 축소
24일 역학관계 소 1만 7,275두 도태/매몰 완료

4월 12일 하포라시에서 34번째 사례 발생 확인

18일
34번째 사례 발생농장의 사육 소 141두 도태/매몰 완료
하포라시 이외의 농장으로부터 관찰 소 도입

21일 34번째 사례 방역조치 완료

2007년 1월
이동제한 지역 내 826개 농장 소 1만 5,444두 검사 실시
→ 일부, 바이러스 유행을 완전 부정할 수 없음.

6월 21일 118개 농장 소 4만 3,565두 예방적 도태/매몰 완료

11월 6일

(감영리스크 평가) → 청정화를 확인(MAPA 공표)
․혈청검사 데이터 분석
․관찰 소 이상없음.
․재발 없음.

표 5　 발생으로부터 청정성 확인까지의 경위(매트그로소드술주) 

자료：브라질 농무성(MAPA) 

2) 파라나주에서의 연속적인 발생

　매트그로소드술주에서 2005년 10월 8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농장이 확인되자, 

인접 파라나주 정부는 일제히 농장 출입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검사로 10월 21일 

매트그로소드술주의 농장으로부터 12～24개월령 소 87마리가 파라나주에 있는 같

은 농장 소유자의 다른 농장에 8～9월에 도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소 87마

리는 도입 후 8일간 사육 된 후, 같은 주 론드리나 시의 경매시장을 경유하여 주내 

5개 농장에 이송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주 정부에서는 매트그로소드술주로부터 소 

87마리를 도입한 농장, 이송된 5개 농장 및 이들과 인접한 5개 농장 합계 11개 농

장의 출입검사를 실시하여 혈청 등을 채취하였다. 12월 5일  PANAFTOSA는 이송

된 1개 농장(산세바스찬디아모레이라시)이 소유하고 있는 번식우 23 마리에서 매

트그로소드술주에서 분리된 구제역 바이러스 O1형에 대한 항체를 확인함으로써, 

MAPA는 구제역의 감염 확대를 공표하였다. 2006년 12월에 걸쳐 경매시장에 출입

하는 등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장의 소 2,205마리에 대해 PANAFTOSA로 검사

를 실시한 바, 2월 20일 6개 농장으로부터 바이러스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항체가 

확인됨으로써 파라나주에서는 합계 7개 농장의 발생이 된 셈이다. 주 정부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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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번호

확인일 장소
사육두수

소 돼지 양, 산양
1 2005.12.05 산세바스찬디아모레이라 1810 0 0
2 2006.02.20 베라비스타드파라이소 84 0 0
3 그란데스리오스 39 0 0
4 마링가 144 0 0
5 로안다 1728 0 0
6 로안다 2745 0 0
7 마링가 231 0 0

합계 6781 0 0

26일까지 7개 농장의 소 6,781마리 도태·매몰을 종료하고, 5월 3일 매트그로소드술

주와 같은 방법으로 관찰 소 347마리가 도입, 모두 음성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14 　파라나주의 최종 발생, 2006년

자료：브라질 농무성(M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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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경위

2005년 10월 21일
- 매트그로소드술주(MS주)의 발생에 따라 농장 출입검사 실시
- 발생농장 인근으로부터 9월 30일 이전에 소 87두를 이동한 농장을 확인
- 소 87두는 8일째 매어둔 채 경매시장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이 판명됨.

12월 5일
- 경매시장에서 접촉한 가능성이 있는 11개 농장 중 1개 농장(번식우 23두)이  
   MS주와 동일한 구제역 바이러스(O1형)에 감염되었음을 확인
- 농장 격리조치, 이동제한 조치, 역학조사 개시

2006년 2월 20일
- 이동제한 지역 내 6개 농장에서 감염을 확인
- 그 중 1개 농장은 10월 21일에 MS주로부터 이동 소를 확인한 농장 

3월 28일 - 7개 농장 소 6,781두 도태/매몰 종료
5월 3일 - 관찰 소 347두를 도입

8월

- (감염리스크 평가) → 청정화를 확인(MAPA 공표)
․관찰 소 검사는 이상 없음.
․이동제한 지역의 576개 농장 소 9,649두 검사 실시하여 이상 없음.
․파라나주의 이동제한 지역 외 932개 농장 소 7,797두 검사실시, 이상 없음.

표 6　 발생으로부터 청정성 확인까지의 경위(파라나주) 

자료：브라질 농무성(MAPA)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MAPA는 발생농장의 소 6,781마리에 대해 219만 달러

(약 25억 1,850 만원)의 보상을 실시하였다. 8월까지 이동제한 지역의 576개 농장의 

소 9,649마리와 파라나주에서 이동제한 지역 외의 932개 농장의 소 7,797마리에 대

해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이 확인됨으로써, MAPA는 청정화를 공표하였다.

3) 감염을 놓칠 수 있는 리스크

　백신접종은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감염된 가축으로부터 만연하

는 바이러스의 양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방법으로, 종종 청정화 대책에 이용된다. 

한편으로 감염된 가축의 증상을 경감시키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한 

소는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특징적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2006년 매트그로소드술주의 발생 사례에서는 소의 증상만으로는 바이러스의 유

행을 파악하기 어렵고, 처음 발생 농장이 확인되었을 때는 이미 감염이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감염범위의 특정과 청정성 확인 검사에 막대한 노력이 소요되었다. 

아울러, 구제역 감염을 완전하게 부정하기 힘든 4만 마리 이상의 소에 대해서는 예

방적인 도태·매몰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청정화 복귀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백신접종이 오히려 감염의 피해를 확대하여 조기 청정화를 방해한 결

과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 발생 사례가 보여주듯, 구제역 대책으로서의 백신접종은 초기 감염을 놓칠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백신접종은 감염된 

가축의 증상을 경감

시키는 작용으로 구

제역에 감염되어도 

특징적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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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비접종 청정지역: 산타카타리나주

  산타카타리나주는 2000년부터 백신접종을 금지하고 있으며, 2007년 OIE로부터 

백신비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브라질 내 유일한 주이다. 

　산타카타리나주의 구제역 대책은 1971년에 시작하여 백신접종율은 1989년에

90%를 넘었고, 1996～2000년에는 거의 100% 수준이었다. 최종 발생은 1993년 12

월로 산타카타리나주에서 사육된 경력은 없는 돼지로부터 A형 구제역 바이러스 

가 확인되었다. 주의 서쪽은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약 100km로 짧기 

때문에 이곳을 통한 바이러스 침입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은 파라나주, 

리오그란데드술주의 백신접종 청정지역과 접하고 있으며, 주 경계에 모두 67개소

의 상설 감시 포인트를 설치하여 국경과 같은 수준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주변국

은 물론 국내의 다른 주를 통해 유입되는 가축, 축산물 감시에 노력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OIE로부터 백신비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2007년부터 미국

용 신선 돼지고기 수출금지 해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2008년에는 USDA의 평가단

을 받아들이는 등 미국 정부와의 3년간의 교섭 끝에, 2010년 11월 수출이 인정되었

다. 이러한 수출금지 해제는 미국의 면화생산자 보조금정책에 대한 브라질이 WTO

에서 승소했던 것에 대한 미국 측의 양보조치로서 포함된 것이다. 이것은 동물위

생에 관한 무역조건이 경제문제로 다루어진 경우로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 

돼지고기 시장에 주는 영향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

는 주요 수출품인 신선 돼지고기가 미국에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ABIPECS의 수

출금지 해제는 오랜 세월 노력의 성과이며, 2014년까지 미국용 연간 신선 돼지고

기 수출량은 약 4만 톤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무역조건이 가

장 까다로운 미국으로의 수출금지 해제에 탄력을 받아, 앞으로는 돼지고기 수입량

이 많은 아시아 시장에도 진출해 나간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산타카타리나주는 

2000년부터 백신접

종을 금지하고 있으

며, 2007년 OIE로부

터 백신비접종 청정

지역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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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주 경계 감시 포인트 

자료：브라질 농무성(MAPA) 

3. 백신비접종 청정지역의 확대 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브라질에서는 국가 구제역 예방‧박멸 프로그램에 의

한 철저한 백신 접종, 국경·주 경계감시 강화 등으로 2006년을 마지막으로 구제역 

발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타카타리나주와 같은 백신비접종 

청정지역을 한층 더 확대해 갈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외로 관계자의 반응은 다르

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최근 쇠고기 수출은 러시아, 중동, 베네수엘라, 홍콩 등 구제역 오염국이나 지역

에서의 신선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② 백신비접종 청정국이나 지역인 EU나 칠레에는 뼈나 림프절 제거, 식육의 숙성

(섭씨 2도, 24시간 이상)이나 pH관리(6.0 이하) 등 가공단계에서 코스트를 들여 

위생적으로 일정한 처리를 실시한다면, 신선 쇠고기 수출이 가능하다.

③ 백신접종의 필요성 및 비용부담에 대해 생산자가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시스템

도 기능하고 있다.

④ 백신접종을 중지한 후, 만일 바이러스가 지역에 침입했을 경우는 전국에 감염

이 확대되어 그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상정된다.

⑤ 파라과이, 볼리비아로부터의 바이러스 침입 위험이 높은 가운데, 국경감시의 강

화에도 한계가 있다.

브라질은 백신비접종 

청정지역을 한층 더 

확대해 갈 것으로 생

각되지만 관계자들의 

반응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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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산타카타리나주와 같이 주 경계 감시 포인트를 지금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주

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의 국제시장 상황으로 보면, 구제역이 경제활동에 주는 마이너스의 영향은 

이전보다 적고, 또 주변국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침입 위험과 국경이나 주 경계 감

시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새롭게 백신비접종 청정지역을 늘리는 것보다는 백신접

종에 의해 현상을 유지하는 편이 비용과 위험이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일례가 2010년 7월에 롯씨 농업장관이 파라나주의 생산자들 앞에서 한 발언

이다. 주요 축산지역인 파라나주는 산타카타리나주와 같이 박멸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10년 초에는 백신접종을 중지하고 청정화 확인을 실시할 준비가 이미 

갖추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7월 롯씨 장관은 “파라나주는 이미 백신비접종 

청정지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두 번 다시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않는다는 

확증이 없는 한 현재의 백신접종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속적인 백신접종

을 촉구하였다. 

　이 발언은 파라나주는 파라과이와 국경에 접해 있어 백신접종 중지 후에 바이러

스에 감염된 소가 불법 수입되어 구제역이 재발하였을 경우의 위험을 고려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파라나주가 백신비접종 청정지역이 되었을 경우, 새로이 33개소

의 주 경계감시 포인트를 마련하여야 하며, 주 정부는 여기에 소요되는 연간 경비

를 5,500만 레알(약 363억원)로 계산하였다. 그 만큼의 비용을 들여 확실히 바이러

스 침입을 막을 수 있다는 보증은 없으며, 만일  발생하면 새로운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 국경이 긴 브라질에서는 모든 불법 수입소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am로 백신접종을 전국적으로 중지하는 것은 물론, 백신비접종 청정지역의 확

대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된다.

4. 맺음말 

  브라질은 주요 식육 수출국이지만 지금까지 구제역의 발생과 청정화를 반복하

여 왔다. 현재의 주요 대책은 백신접종이다. 이 점에 대해 최종 발생의 교훈으로부

터 초기의 감염을 놓치지 않는 주의는 필요하지만,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생산

자의 이해 하에 연 2회의 캠페인은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

경을 접하는 이웃나라인 파라과이, 볼리비아에서는 구제역 대책이 진행되지 않아, 

국경을 넘어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위험은 여전히 높고, 국경 감시에도 한계가 있

다. 또한 다양한 자연환경이나 지역에 따른 가축 사육형태의 차이 때문에 대책의 

진척도 주마다 다르다. 따라서 백신비접종 지역이 되어도 주 경계감시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은 행정에 상당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브라질은 최종 발생으로부터 이미 4년이 경과하여 백

새롭게 백신비접종 

청정지역을 늘리는 

것은 비용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브라질의 구제역 청

정화 대책으로 아르

헨티나, 파라과이, 볼

리비아와 함께 지역

적인 대책 강화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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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접종 청정지역의 확대도 기대되지만, 당분간은 백신접종을 계속하면서, 현상

을 유지해 갈 것으로 보인다.

　OIE에서는 구제역이 국경을 넘어 감염이 확대되기 때문에 전염성 질병으로 자

리매김을 하여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상호제휴 강화 및 지역

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브라질의 구제역 청정화 열쇠는 상황이 유사

한 아르헨티나와 협력하고 파라과이, 볼리비아를 끌어들여 지역적인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4개 국가들의 지역 단위 구제역 청정화 대처에 앞으로 기대를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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